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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동기 및 목적

1 지급서비스시장 또는 지급결제시장의 다변화 및 이질화

• 빅테크 & 핀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입 및 비중 확대 →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향상

Ⅰ. 연구 동기 및 목적

•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향상 : 국가마다 차이 존재(영국, 스위스>호주, 한국, 홍콩>미국)

• 지급서비스제공업자 간 이질성 ↑  : 은행 vs. 빅테크(종합지급결제사업자) vs. 핀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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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지급서비스제공업자 간 이질성 ↑  : 은행 vs. 빅테크(종합지급결제사업자) vs. 핀테크

•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요구?

• 이질적 player 간 이해관계 조정 어려움 → 경쟁 / 혁신 저하,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저해 등 가능성 발생

• 빅테크의 빠른 성장과 의존도 증가 →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저해 등 가능성 발생



연구동기 및 목적

2 결제시스템 혁신 트렌드

•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

Ⅰ. 연구 동기 및 목적

• 국가 간 결제시스템 연계

• CBDC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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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CBDC 시스템 구축

•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?



연구동기 및 목적

3 우리나라 관련 이슈

• ‘청산’ 개념에 관한 논란

Ⅰ. 연구 동기 및 목적

• 차액결제 서비스 범위, 차액결제 주체 혼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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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중앙은행의 역할 명확화



연구동기 및 목적

• 한국은행 차현진 연구조정역의 “금융위 ‘디지털금융 혁신방안’, 출발부터 틀렸다”(피렌체의 식탁, 2020.8.11.) 발췌

Ⅰ. 연구 동기 및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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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동기 및 목적

• 한국은행 차현진 연구조정역의 디지털금융, 한은법이 나침반이다”(한경 오피니언, 2020.12.10.) 발췌

Ⅰ. 연구 동기 및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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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동기 및 목적

• 금융결제원 장건흥 상무의 “금융결제원은 중앙은행의 분신이 아니다”(한경, 2021.1.3.) 발췌

Ⅰ. 연구 동기 및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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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동기 및 목적

• 금융결제원 최석민 청산관리실장의 “빅테크가 지급결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점검”

(한국금융연구원,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토론회, 2021.12.16.) 발췌

Ⅰ. 연구 동기 및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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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앙은행 역할의 배경 또는 원천

Ⅱ. 기본 개념

중앙은행 설립 이전

• 영국 :  상업은행이 발권, 은행 간 거래에 정화(specie)가 결제자산으로 이용 → 지배적 위치를 가진 영란은행의 은행권이

결제자산으로 이용 (1844년 Peel’s Act로 영란은행은 사실상 발권 독점은행 지위 획득) ← 은행의 은행

1 역사적 고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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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자산으로 이용 (1844년 Peel’s Act로 영란은행은 사실상 발권 독점은행 지위 획득) ← 은행의 은행

• 미국 :  US Notes(Greenback) 등 Lawful Money가 결제자산으로 이용 → 1907년 위기 등에서 청산소가 clearing house

certificate 발행 → 연방준비제도 설립

중앙은행 설립 이후

• 관리통화제도 : 중앙은행이 유일한 발권은행

• 중앙은행화폐 : 가장 안전한 금융자산 또는 결제자산 →  거액결제시스템 운영(경우에 따라서 소액결제시스템 포함)

소액결제시스템에 결제자산 제공



1. 중앙은행 역할의 배경 또는 원천

Ⅱ. 기본 개념

안전성

2 결제자산 선택 : Central bank money vs. Private bank money vs. Stablecoin

유동성 및 신용

• 발행기관의 부도가능성, 최종결제성 → ultimate settleme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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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동성 및 신용

• 결제자산 공급능력을 의미;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부족시 공급 가능

• 자산 보유자가 얼마나 빠르게 가치손실없이 처분 가능한지; 시스템 참가기관 모두가 인정하는 자산이어야 함

중립성

• 가장 현실적인 이유: 지급준비금 보유 & PFMI (Principle 9: Money settlements)



1. 중앙은행 역할의 배경 또는 원천

Ⅱ. 기본 개념

운영자적 역할(operational role)

3 중앙은행의 소액결제시스템에서의 3가지 역할 for efficiency and safety

감시자적 역할(oversight role)

• 결제자산 제공, 청산서비스 제공, 결제유동성 제공, 민간운영기관 의사결정에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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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시자적 역할(oversight role)

• 감독 개념과 구분, 중앙은행이 감독권한 보유시 interchangeable. 궁극적 목표: systemic risk↓, 기준: PFMI

촉진자적 역할(catalyst role)

• 3가지 역할은 상호연관적

• 참가기관 간 의견 소통 장려 및 이해관계 조정, 경쟁 촉진



2.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서의 역할

Ⅲ. 중앙은행의 역할 구분

역할 정도에 따른 구분 (CPMI 2016, CPMI 2021)

1 제한된 수준의 역할 : 결제자산 & 결제유동성 등 결제서비스 제공

2 중간 수준의 역할 : ① + 민간 운영기관 거버넌스(의사결정)에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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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완전한 운영자로서의 역할 : 직접 운영

◆ 신속자금이체시스템 한정



2.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서의 역할

Ⅲ. 중앙은행의 역할 구분

1 제한된 수준의 역할 : 스웨덴의 BiR 예

청산제도 존재

민간 운영기관: Bankgirot가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BiR 운영(Swish의 결제시스템)

12자료: 한국은행, 주요국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사례, 2021



2.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서의 역할

Ⅲ. 중앙은행의 역할 구분

2 중간 수준의 역할 : 홍콩, 호주

홍콩

• 운영기관인 HKICL(Hong Kong Interbank Clearing Limited)는 홍콩은행연합회와 홍콩통화청(Hong Kong Monetary 
Authority)가 공동 소유

호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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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

• 호주준비은행(RBA)은 민간 운영기관의 NPPA의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여

• 호주준비은행(RBA)은 민간 운영기관인 Australian Payments Network의 이사 1인을 임명할 권한을 보유

미국 : 민간 운영기관인 TCH(The Clearing House)와 미연준 무관

◆ 반면, 

스웨덴 : 민간 운영기관인 Bankgirot는 P27의 소유



2.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서의 역할

Ⅲ. 중앙은행의 역할 구분

3 완전한 운영자로서의 역할 : 직접 운영

• 주로 국가가 크거나 금융기관 수가 상당히 많거나 금융시스템이 분절화되어 있는 경우에 중앙은행이 운영

→  미국(복수 체계), 독일 by law

- 미국의 경우 1913년 연방준비법 제정당시 수표결제시스템 역할 → 1998년 Rivlin Committee의 검토 결과로 그대로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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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금융시장인프라 미발달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

→  베트남, 캄보디아, but 민간 운영기관 설립 추세



3. 우리나라의 사례

우리나라 주요 소액결제시스템

Ⅲ. 중앙은행의 역할 구분

DNS방식: 차액결제방식

• 차액정산 후 차액대금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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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한국은행, 한국의 지급결제제도, 2014자료: 한국은행, 한국의 지급결제제도, 2014



3. 우리나라의 사례

한국은행의 역할

Ⅳ. 최근 중앙은행 운영자적 역할 확대

• 거액결제시스템(BOK-Wire+) 직접 운영

• 증권 및 외환 결제의 대금결제 수행

•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서비스 담당 : 1) 차액결제 수행, 2)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제도, 3) 일중당좌대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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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민간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에 참여 : 1) 금융결제원의 사원은행

2) 10개 사원은행이 참여하는 총회(최고 의사결정기구)에 참여(의장역할)

• 일부 소액지급이체 직접 수행 : 연계결제, 수취인지정자금이체, 일반자금이체 중 일부

이유 : ⅰ) 고객 간 자금이체이지만 금액이 거액, ⅱ) 고객이 원함



직접 운영 사례 증가 추세

다양한 원인

Ⅳ. 최근 중앙은행 운영자적 역할 확대

• 결제 효율성 증대 → 구체적으로, 전자지급수단 보급 확대

• 결제 안전성 확보 → 스웨덴 : 중앙은행화폐의 위치 보장

• 여타 공공목적 달성 → 미국 :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ubiquity 확보를 위해 전국을 커버하는 은행 간 네트워크 연결성 확보

(TCH가 설립한 RTP 공동망이 전국을 커버하지 못함. 그렇지만, RTP 공동망 설립 당시 미연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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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TCH가 설립한 RTP 공동망이 전국을 커버하지 못함. 그렇지만, RTP 공동망 설립 당시 미연준은

신속자금이체시스템 설립 촉진자적 역할을 우선적으로 담당)

• 시장실패 보정 →  헝가리 :  민간 운영기관의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실패로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자

중앙은행이 운영기관 인수 후 구축

★ 주의 :  시장실패 보정 등이 중앙은행이 운영자적 역할 확대의 충분 조건은 아님(호주, 캐나다 및 영국의 사례)

• 감시권한 우회 확보 → 미국 : 연준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권한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여 전통적으로

운영자적 역할을 통해 소액지급시장에 영향을 행사해 왔다는 의견을 밝힘



우리나라에의 시사점

다양한 요인 고려 가능

Ⅳ. 최근 중앙은행 운영자적 역할 확대

• 청산제도 도입 여부 : 청산제도 도입과 무관하게 현행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서비스와 유동성 제공 및

리스크 관리 주체는 한국은행 (한국은행법 지급준비금 조항, 81조의 2;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

운영·관리 규정 제3장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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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·관리 규정 제3장) 

• 여타 역할 간의 상호 관계 : 촉진자적 역할 – 운영자적 역할 – 감시자적 역할

예 : CPSS(2003)은 감시자적 역할을 보조하는 의미에서 일부 중앙은행이 운영자적 역할을 제공한다고 언급

• 시장실패, 결제제도 효율성(경쟁 포함) 및 안전성 등


